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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WFC)과 문제음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 보 라 박 수 진† 최 수 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혼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가정갈등(WFC)과 우울

과의 관계에서 문제음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개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344명의

기혼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직장-가정갈등(WFC)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졌으며 마찬가지로 문제음주 또한 증가하였다. 직장-가정갈등(WFC)과 우울의 관계에 있

어서 문제음주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가정갈등(WFC)과 우울의 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문

제음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기혼근로자의 직

장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가정갈등

(WFC)과 문제음주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가족친화적 기업복지프로그램이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s) 등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생활의 질도 향상시

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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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나라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지난

2005년에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

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자살을 막기 위한

몇 년 간의 사회적 노력과 관심이 있었음에도

최근에는 OECD국가 중 자살률은 3위, 특히

여성의 자살률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

다(OECD 통계연보, 2009). 연일 언론에 보도되

는 저명인사, 연예인 등 사회에 영향력을 끼

치는 집단의 자살로 인한 파장과 인터넷 상에

서 성행하는 동반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을

돕는 사이트들이 대변하듯 자살에 대한 사회

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자살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을 연구한 다양한 연구들은 우울 등

의 심리적 어려움을 꼽는다. 특히 일반 근로

자의 경우 직장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로 인

해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자살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하오령, 권정혜, 2006; Frone, 2000;

Hammer, L. B., Cullen, J. C., Neal, M. B.,

Sinclair, R. R., & Shafiro, M. V., 2005; Vinokur,

Pierce, & Buck, 1999).

우울과 같은 근로자의 정신 건강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시 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

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남성근로자들도 직장과 가정 두 영역

모두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으며 이

때 많은 근로자들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 등

을 두고 직장과 가정, 두 영역의 역할을 수행

하기에 역할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직장-

가정갈등(WFC)은 근로자와 조직, 사회에 여

러 가지 어려움들을 야기한다. 직장-가정갈등

(WFC)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울이나 불안,

심리적 위축, 과도한 음주와 흡연, 나아가 자

녀학대나 부부폭력 등의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직무스트레스, 조

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강혜련, 임희정, 2000; 강혜

련, 최서연, 2001; 김재엽, 최수찬, 정윤경,

2008; 김흥규, 가영희, 2005; 장재윤, 김혜숙,

2003; 임효창, 김오현, 이봉세, 2005; Allen,

Herst, Bruck, & Sutton, 2000; Mayes, 1986;

Grant-Vallone & Donaldson, 2001; Greenhaus &

Beutell, 1985; Wallace, 2005).

직장-가정갈등(WFC)이 직무 관련 요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와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직장-가정갈등(WFC)

과 개인적 차원 중에서도 특히 우울과의 관계

를 검증한 국내 연구는 국외 연구에 비해 그

수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하오령, 권정혜,

2006).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직장-가정갈등

(WFC)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우울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직장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역할갈등을 해소하는 일환으

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더 심각

한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 정서적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스트

레스나 역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음

주가 습관성 문제음주로 발전하게 되면 스트

레스나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더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나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권구영,

2005; 김통원, 2001; 박은영, 김영환, 2005; 이

민규, 1993; 이수영, 2006; 정우진, 2006).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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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울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

면 음주와 우울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이 사실이나, 음주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와 우울이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라고 보는 연구가 모두 존재하여, 아직

일치된 견해는 없다고 할 수 있다(강상경, 권

태연, 2008).

외국의 경우 위와 같은 음주와 우울의 두

방향의 관계성에 대하여 각각 이론에 근거해

영향관계를 증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울과 음

주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많지 않으며

관련 연구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 대상이 알코

올중독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많은 실정이다(김지영,

1995; 한귀원, 김명정, 김성곤, 변원탄, 1996;

전미경, 한우상, 정종일, 이기원, 김태우, 2003).

그리고 음주와 우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함께 연구한 선행

연구는 강상경, 권태연(2008)의 연구가 유일하

며, 특히 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WFC)을 문

제음주와 우울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직장-가

정갈등(WFC)과 이로 인한 우울과 문제 음주

등의 부정적인 현상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낮

출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사회 차원에도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가정갈등(WFC)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음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직장-가정갈등(WFC)

역할 갈등이란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역

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로(최수찬, 백지애,

2006; Kahn, R. L., Wolfe, D. N., Quinn, R. P.,

Snoek, J. D., & Rosenthal, R. A. 1964)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역할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압력에 순응하게 될 시에 다른 압력에

순응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상태’라고 정의

된다. 이러한 역할 갈등은 역할 내 갈등과 역

할 간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역할 내 갈

등이란 하나의 역할 내에서 발생하는 상호 양

립되지 않는 역할 압력이며 역할 간 갈등은

두 개 이상의 서로 이질적인 특성의 다중 역

할을 가질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직장-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 속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상호 양립 불가능한 역할 압력

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즉 직장-가정갈등(WFC)이란 직장에서의

역할로 인해 가정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와,

가정에서의 역할로 인해 직장 역할 수행이 어

려운 경우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이다(Duxbury

& Higgins, 1991; Frone, Russell & cooper, 1992;

Greengaus & Beutell, 1985; Searle & Klepa, 1991).

Greenhaus와 Beutell(1985)은 Kahn et al.(1964)

의 연구에 기초하여, 직장-가정갈등(WFC)을

유발하는 3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3

가지 유형은 각각 시간 갈등, 긴장 갈등, 행동

갈등으로 구성된다. 시간갈등이란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다른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시간적 압력

을 경험할 때 발생한다. 긴장 갈등은 한 영역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긴장이 다른

영역의 역할의 질을 떨어뜨릴 때 발생한다.

행동 갈등은 한 영역에서 효과적이라 기대되

는 행동들이 다른 영역에서는 효과적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날 때 발생한다(김재엽, 최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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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2008).

지금까지 직장-가정 갈등은 직장 역할 수행

으로 인해 가정역할 수행이 어려운 직장-가정

갈등(WIF)과 가정역할수행으로 인해 직장역할

수행이 어려운 가정-직장갈등(FIW)으로 나누

어져 그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Frone et al., 1992; Kossek & Ozeki, 1998). 최근

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직장과 가정의 관계와

갈등 양상이 양방향 상호순환적인 특성을 지

니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가정갈등

(WIF)과 가정-직장갈등(FIW)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최수찬, 백지애 2006;

Carlson & Frone,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직장-가정갈등(WIF)과 가정-직장갈등(FIW)을

함께 고려하는 전반적인 직장-가정갈등(WFC)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문제음주

직장인이 직장 및 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 음주

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일반적인 음

주 정도를 넘어 개인과 조직, 사회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음주를 문제

음주라고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처방법으로서의 문제음

주 행위는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갈정(2001)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음주의 비

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직장인으로, 이들의

지난 1년간 음주경험 비율은 무려 97.9%에 이

르렀으며, 이중에서도 문제음주자는 18.2%로,

직장인 다섯 명 중 한명정도는 문제음주를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인의 기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음

주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뿐 아니라

가족과 조직, 나아가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과도한 음주는 불안, 우울,

분노 등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증가시키며

가정 폭력, 자녀 학대,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

여 가정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직장의 측면

에서도 근로자가 지나친 음주를 하는 경우 지

각이나 결근이 늘어나고 근무 태만, 조직 몰

입, 직무 성과 저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김광기, 1994).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GDP의 2.86%

에 달하는 약 14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우진, 전현준, 이선미, 2006).

위와 같이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개인 뿐

아니라 가정, 조직,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함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음주의 개념에는

일치된 정의가 없다. 알코올중독(Alcoholism),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 알코올남용

(Alcohol abuse),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폭음

(Binge drinking) 등의 다양한 용어가 과도한 음

주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진단적,

의학적인 특징을 가진다. 또한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함의를

가지는 하나의 용어로써 정의를 내리는 것이

더욱 용이하지 않다(유채영, 2003; Hester &

Miller, 1995). 특히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관

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과도한 음주에 대한

개념 정의가 외국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적으로 문제음주에 대해 접근하기도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더불어 음주 동기에는 개인

의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요인이 개입되며 이

들의 상호 작용 또한 중요한 만큼 음주 문제

에는 심리 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박해웅,

2007).

이에 관하여 김혜련과 최윤정(2003)은 자신

들의 연구에서 알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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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문제음주자’로 표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알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단순

범주화 시키지 않으며 음주소비로 인한 다양

한 경험 및 문제들을 포괄하고, 알콜 중독이

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양혜진,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

제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문제음주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직장-가정갈등(WFC)과 문제음주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개인의 신체, 정신적

건강은 물론 가족과 조직, 사회와의 상호작용

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두 영역

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근로자에

게 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사회 구조와 가족 기능 및 가족 내 역할 등의

변화로 더 이상 일과 가정은 서로 분리된 영

역이 아니며 일과 가정의 양립은 근로자의 하

나의 역할 과제라는 인식이 중요성을 더해가

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처한 일과 가정의 어려운 상황들을 긍정적으

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음주나 약물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음주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심리 사회적

접근에 따르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요인 및 이들의 상호 작용이 음주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박해웅, 2007). 실제로 Frone과

Barnes, 그리고 Farrel(1994)이 366명의 기혼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가정갈등(WFC)과

약물중독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실시한 결

과, 직장-가정갈등(WFC)은 간접적으로 심한

알코올 사용과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후 Frone과 Russell, 그리고

Cooper(1997)의 기혼근로자 267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가정갈등(WFC)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직장-가정갈등(WFC)의 양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가정-직장갈등은 우울과

신체적 건강 악화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직장-

가정갈등은 음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밖에도 Roos와 Lahelma, 그리고

Rahkonen(2006)은 남녀근로자 5,271명을 대상으

로 직장-가정갈등(WIF)과 음주행동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직장-가정갈등(WIF)이 남녀

모두에서 문제음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따라서 직장-가정갈등(WFC)이라는

상황은 근로자에게 문제음주를 가져오는 요인

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국외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국외에서는 직장-가정갈등(WFC)과

문제음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직장-가정갈등

(WFC)과 문제음주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살펴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던

형편이다.

우울

우울은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로 인

해 개인이 “기분의 저조함, 무력감, 절망감, 근

심, 의욕상실 등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수면

장애, 식욕부진, 체중감소, 통증 등 신체적 증

상”과 함께 나타나는 부정적 심리 현상이다(이

인정, 2007; 감희숙, 김근조, 2000). 우울에 빠

진 개인은 근심과 무력감, 침울, 무가치함 등

을 느끼며(강희숙, 김근조, 2000) 심리적으로

탈진하고 의기소침하며 외로움을 느끼고 의욕

을 상실하며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최

규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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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현대 사회가 소위 우울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불안과 더불어 가장 많이 출현하

는 증후군이며 그만큼 요인 또한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매년 약 20만 명이 우울증을 겪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국 여성의

25%, 남성의 12%가 일생동안 한 번 정도 주

요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외선, 오

미나, 1998; 황연미, 2009; 재인용). 여기에는

유전적 취약성, 신경전달물질의 결핍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엄태완, 2008) 뿐만 아니라 개

인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심리적 요인

이 우울을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의 문화, 성역

할에 대한 관점,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이로 인한 과도한 음주 등이

우울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상경, 권태연, 2008; 김영란, 2009; 김성재,

1996; 김승연, 고선규, 권정혜, 2007; 박경,

2002; 송병준, 2002; 정영미, 2007; Hammen,

2003).

그런데 우울은 개인이 슬픔이나 실망감, 무

력감 등에 빠지게 하여 신체적으로는 식욕감

퇴, 체중저하, 불면증 등의 증상을 가져오며

정신적으로는 망상, 자살시도 등의 부정적 영

향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권석

만, 2003; 박해웅, 최수찬, 2005). 실제로 만성

우울증 환자의 경우 15%가 한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김애현, 임영섭, 곽기오, 이혜리, 윤방

부, 1990)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25%가 우울

증상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

또한 우울 문제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우종민, 2004).

직장-가정갈등(WFC)과 우울

맞벌이부부의 증가가 보편화 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변화가 생겼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 역

할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적 의

식 변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아직까지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

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역할 기대와

실제 역할 수행의 차이로 인한 역할 갈등은

근로자에게 직장-가정갈등(WFC)을 촉발시키며

심리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이숙

현, 1997).

직장-가정갈등(WFC)을 다룬 많은 선행 연

구들은 근로자의 심리적 건강의 측면에서 디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사정해 왔다. 그 중

많은 연구들이 직장-가정갈등(WFC)이 근로자

의 우울을 포함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하오령, 권정혜, 2006;

Frone, M. R., Russell, M., & Barnes, G. M.,

1996; Frone, 2000; Hammer et al., 2005; Vinokur,

Pierce, & Buck, 1999). 직장-가정갈등(WFC)으로

인한 역할 갈등은 기혼남성근로자와 기혼여성

근로자의 우울과 상관이 있으며 특히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이 강한 우리나라의 사

회문화적인 특성은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여

성들에게 직장-가정갈등(WFC)으로 인한 우울

경향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한다. 기혼여성근

로자의 경우 남성근로자보다 직장-가정갈등

(WFC)과 우울간의 관련이 깊으며 부모역할갈

등이 디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의 수준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이

를 뒷받침한다(김명자, 1981; 박경, 2002; 이희

정, 이숙현, 1995; 장재윤, 김혜숙, 2003;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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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권정혜, 2006).

직업에서의 만족과 함께 부모로서 느끼는

갈등이 근로자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며(김혜신, 김경신, 2003) 우울은 근

로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조직,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직장-가정

갈등(WFC)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음주와 우울

음주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 간 선행관

계에 대해서는 학자간의 일치한 견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의 음주와 우

울의 선행관계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보면 긴

장감소가설과 독성가설로 구분할 수 있다. 긴

장감소가설은 불안정한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

해 음주를 하게 된다는 이론이고, 독성가설은

음주가 불안정한 정서를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강상경, 권태연, 2008).

긴장감소가설은 알코올이 긴장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약리적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속성 때문에 긴장이나 불안을 유발하

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가 강화된다고 설

명한다(Conger, 1956). 이처럼 음주가 긴장, 우

울, 불안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이 긴장감소가설

을 지지하고 있다(Peyser, 1982; Pierce, R. S.,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1994;

Russell, M., Cooper, M. L., Frone, M. R., &

Peirce, R. S. 1999; Sayette, 1999).

독성가설은 우울증상은 알코올 독성의 영향

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알코올이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설명한다(Kessler &

Price, 1993). 송병준(2002)은 “알코올을 과다복

용하거나 장기간 과용 혹은 남용하게 되면 알

코올의 강한 독성이 뇌세포 파괴를 촉진시켜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짜증, 신경질, 불면증,

불안 및 우울증, 죄책감을 유발한다”고 보고하

였다. Sher(2006)는 “만성적 알코올 사용이 약

물학적으로 신체와 정신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발전해 가며 이 때 감정

적, 심리적인 소외감으로 인한 심한 우울증은

때로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

다. 이처럼 음주가 우울의 선행요인이라고 보

고하는 선행연구들이 독성가설을 지지하고 있

다(Kessler, R. C., Nelson, C. B., McGonagle, K.

A., Edlund, M. J., Frank, R. G. & Leaf, P. J.,

1996; Swendsen, J. D., Merikangas, K. R., Canino,

G. J., Kessler, R. C., Rubio-Stipec, M. & Angst,

J., 1998; 강상경, 권태연, 2008; 김성재, 1996;

송병준, 2002, 조성진 외, 1998).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나 직장인을 대

상으로 음주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서 음주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라는 결과가 보고되어, 긴장감소설보다는 독

성가설이 지지되었다(강상경․권태연, 2008,

제갈정,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성가

설에 입각해 음주가 우울의 선행요인으로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기혼근로자로 1인

이상 상시 고용 사업장에서 정규직 또는 임시

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한국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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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류(2000)를 참고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서비

스직, 단순노무직 종사자 400명, 총 39개 작업

장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상기

지역에서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여 표집하였으며, 설문대상자의 작업장

에 방문하여 설문취지를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실

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총 377 개 중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344 개의 설문지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직장-가정갈등(WFC)은 우울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직장-가정갈등(WFC)은 문제음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장-가정갈등(WFC)과 우울의 관계

에 있어서 문제음주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

다.

측정도구

독립변수 직장-가정갈등(WFC)

본 연구에서는 직장-가정갈등(WFC)을 측

정하기 위해 Carlson 둥(2000)이 개발한 척도

(WFC: Work Family Conflict)를 사용하였다.

Carlson 등의 WFC는 직장-가정갈등(WFC)을 측

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 중 하

나이다. WFC에는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의 양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갈등, 긴장갈등, 행동갈등의 6개

의 하위차원으로 구분되고, 총 18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9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ndolff(1977)의 우울 척도(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

였다. CES-D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

다. 본 연구에서는 CES-D의 20문항을 ‘일주일

에 1번 미만(1점)’, ‘일주일에 1~2번(2점)’, ‘일

주일에 3~4번(3점)’, ‘일주일에 5~7번(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에서는 각 문항

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2로

나타났다.

매개변수: 문제음주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를 측정하기 위하여

Mayfield(1974)의 CAGE(Cutting, Annoyance by

criticism, Guilty feeling, Eye-opener)의 4문항을

‘예(1점)’과 ‘아니오(0점)’로 측정하였다. 4개의

문항은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술로 인해 비난받는 것을 귀찮아한다, 계속된

음주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숙취해소를

위해 아침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문제음주자일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CAGE의 4문항의 합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문제음주 척도의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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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lpha=.760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기혼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WFC)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음주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자녀유무

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오류검토 작업 및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호화 과정을 진행하고

SPS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

적 특성 및 각 변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기혼근로

자의 직장-가정갈등(WFC)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문제음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Sobel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기혼근로자의 인구사회학

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성별, 연령, 학력,

월소득, 자녀유무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는

여자가 188명(55.0%)로 남자 154명(45.0%)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가 136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11명

(32.8%), 50대 이상 73명(21.6%), 20대 이하 18

명(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

졸이 140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99명(30.0%), 전문대졸 이하 48명(14.5%), 대학

원졸 이상 39명(11.8%)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은 200만원 이하가 148명(46.8%)으로 가장 많

았고, 201~300만원 이하 88명(27.8%), 401만원

이상 45명(14.2%), 301~400만원 이하 35명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유무에서는

있음이 306명(90.3%)으로 없음의 33명(9.7%)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간의 관련성 및 관련정도를 알

아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여기에는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월소득, 자녀유무와 독립변수인 직장-가정갈

등(WFC), 매개변수인 문제음주, 종속변수인 우

울이 포함되었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만이 독립변수와 낮

은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매

개변수와 통제변수들 간에는 남성인 경우, 그

리고 학력이 낮은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에서는

자녀유무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는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정갈등(WFC)이 문제음주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기혼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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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n=342)

남 154 45.0

여 188 55.0

연령

(n=338)

20대 이하 18 5.3

42.24

(8.555)

30대 111 32.8

40대 136 40.2

50대 이상 73 21.6

학력

(n=330)

고졸 이하 103 31.3

전문대졸 이하 48 14.5

대졸 140 42.4

대학원졸 이상 39 11.8

월소득

(n=316)

200만원 이하 148 46.8

266.32

(144.321)

201-300만원 이하 88 27.8

301-400만원 이하 35 11.1

401만원 이상 45 14.2

자녀유무

(n=339)

있음 306 90.3

없음 33 9.7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월

소득

자녀

유무

직장-가정

갈등(WFC)

문제

음주
우울

성별 -

연령 .004 -

학력 -.114* -.140* -

월소득 -.271*** .197*** .347*** -

자녀유무 -.102 -.373*** .080 -.161** -

직장-

가정갈등(WFC)
.043 -.127* -.024 -.028 .096 -

문제음주 -.230*** -.026 -.138* .025 .023 .098 -

우울 .009 -.049 -.082 -.089 .216*** .389*** .194** -

* p<.05 ** p<.01 *** p<.001

표 2.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최보라․박수진․최수찬 / 기혼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WFC)과 문제음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63 -

(WFC)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

며, 이 때 문제음주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우선 직장-가정갈등(WFC)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1단계,

직장-가정갈등(WFC)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는 2단계, 그리고 직장-가정갈

등(WFC)을 통제한 상태에서 문제음주가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3단계의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직장-가정갈등(WFC)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1단계 회귀모델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모델에 의하면 직장-

가정갈등(WFC)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회귀계수는 β

=.408로 직장-가정갈등(WFC)이 높을수록 우울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

력은 20.7%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1이 지지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

는 자녀유무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가 더 우울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음으로 직장-가정갈등(WFC)이 문제음주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2단계 회

귀모델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모델에 의

하면 직장-가정갈등(WFC)은 문제음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회귀계수는 β=.131로 직장-가정갈등(WFC)이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7.6%로 p<.001 수준에

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2가 지지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의 경우 남자가 문제

음주가 높고(p<.001), 학력의 경우 학력이 낮

을수록 문제음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마지막으로 직장-가정갈등(WFC)과 문제음주

를 동시에 투입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3단계 회귀모델의 결과는 표 5

와 같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모델의 설명력은 21.1%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

구분
Model 1 Model 2

B(SE) β B(SE) β

통제변수

성별 .008(.048) .010 -.002(.044) -.003

연령 .006(.031) .013 .024(.028) .048

학력 -.024(.023) -.063 -.024(.021) -.062

월소득 -.011(.025) -.029 -.008(.023) -.020

자녀유무 .323(.085) .235*** .281(.077) .206***

독립변수 직장-가정갈등(WFC) .293(.037) .408***

F 3.760** 14.213***

R² .059 .222

Adj. R² .043 .207

* p<.05 ** p<.01 *** p<.001

표 3. 1단계: 직장-가정갈등(WFC)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n=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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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만 포함된 1단계 모델의 20.7%에 비하여

0.4%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직장-가정갈등

(WFC)의 회귀계수가 β=.378로 1단계 모델에

서의 회귀계수 β=.408에 비해 낮아져 직장-가

구분
Model 1 Model 2

B(SE) β B(SE) β

통제변수

성별 -.134(.034) -.241*** -.136(.033) -.247***

연령 .014(.022) .043 .018(.022) .054

학력 -.045(.017) -.168** -.044(.017) -.164**

월소득 .009(.017) .037 .011(.017) .044

자녀유무 .017(.057) .019 .012(.057) .014

독립변수 직장-가정갈등(WFC) .064(.028) .131*

F 4.657*** 4.773***

R² .079 .096

Adj. R² .062 .076

* p<.05 ** p<.01 *** p<.001

표 4. 2단계: 직장-가정갈등(WFC)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n=278

구분
Model 1 Model 2

B(SE) β B(SE) β

통제변수

성별 .015(.051) .018 .030(.048) .036

연령 .010(.033) .019 .023(.030) .045

학력 -.031(.026) -.076 -.017(.024) -.042

월소득 -.019(.026) -.051 -.013(.023) -.035

자녀유무 .301(.087) .225** .276(.079) .205**

독립변수 직장-가정갈등(WFC) .276(.040) .378***

매개변수 문제음주 .308(.075) .138*

F 3.490** 11.571***

R² .060 .231

Adj. R² .043 .211

R² change(1단계 기준) .004***

* p<.05 ** p<.01 *** p<.001

표 5. 3단계: 직장-가정갈등(WFC)과 문제음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N=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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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갈등(WFC)의 우울 예측정도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직장-가정갈등(WFC)이 우울에 대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문제음주의 회귀

계수는 β=.138로 p<.05 수준에서 우울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미약하였다. 문제음주가 높을수록 우

울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통

제변수 중에서는 자녀유무에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경우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문제음주의 매개효과 검증

앞서 회귀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혼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WFC)은 문제음주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문제음

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직장-가정갈등(WFC)과 우울의 관계에 문제음

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에 직장-가정갈등(WFC)이 문제음주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지 검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Sobel Test를 실시하였

다.

  


a(비표준화계수): 직장-가정갈등(WFC) →

문제음주/ SEa: a의 표준오차

b(비표준화계수): 문제음주 →

우울 / SEb: b의 표준오차

Sobel 검증 결과 표 6과 같이 직장-가정갈등

(WFC)이 문제음주를 매개로 우울에 이르는 경

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장-가정갈등

(WFC)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편 문제음주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으

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

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기혼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가정갈등(WFC)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문제음주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입의 토대를 마

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

의에서는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

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혼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WFC)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직장-가정갈

등(WFC)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가정갈등

(WFC)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그 결과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하오령, 권정혜, 2006; Frone

et al., 1996; Frone, 2000; Hammer, T. H.,

Saksvik, P. O., Nytro, K., & Bayazit, H. T. M,

경로 Z p-value

직장-가정갈등(WFC)

→ 문제음주 → 우울
1.997 0.045*

* p<.05

<표 6> 문제음주의 매개효과 Sobel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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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Vinokur, Pierce, & Buck, 1999).

그리고 직장-가정갈등(WFC)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직장-가정갈등

(WFC)이 높아질수록 문제음주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근로자가

경험하는 직장-가정갈등(WFC)이 문제음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한 선행

연구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Frone,

Russell & Cooper, 1997; Frone, Barnes & Farrel,

1994; Roos, Lahelma & Rahkonen, 2006).

마지막으로 직장-가정갈등(WFC)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음주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문제음주와 우울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상경, 권태연,

2008; 제갈정, 2001). 직장-가정갈등(WFC)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문제음주를 함께 투

입했을 때 더 작아지고 전체 모형의 설명량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음주가 약

한 수준이지만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조직의 측면에서 보자면 무엇보다도 근로자

의 직장-가정갈등(WFC)을 줄이고, 직장-가정

갈등(WFC)으로 인한 문제음주를 감소시키며,

나아가 직장-가정갈등(WFC) 및 문제음주로 인

한 우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

색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다양한

사회정서적 당면문제들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갈등, 특히 알코올 중독 등의 정

신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

업복지적 차원에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s)을 개발하여 도입

하고 있다. EAP의 실제적 개입은 대부분 상담

을 통해 시작되고, 상담은 직장 내외의 문제

를 다루며, 고충상담, 스트레스상담, 퇴직상담,

정신건강상담, 법률상담, 재정상담 등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최수찬 외, 2006).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듀폰 코리아와 한국

피엔지를 시작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

제철소, SK(주), 삼성 등 몇몇 대기업에서 EAP

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문제해결과 욕구충족

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어서

향후 효과적으로 판단된 관련 서비스들을 도

입 및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수찬, 우종민,

2008). 기업의 지원프로그램들은 근로자의 직

무스트레스와 갈등 등을 감소시키고 근로의욕

과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희, 2000; Sher & Brown, 1989). 또한

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WFC)을 줄이고, 그

로 인한 문제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족친

화적 기업복지프로그램의 도입하여 근로활성

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직장보육

시설, 탄력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가족문제

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전환제도, 상용시

간제, 특별보육제도, 스트레스 상담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친화적 기업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해당 기업 내 근로

자들에 대한 욕구조사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최수찬 외, 2006).

또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또한 필수적이다.

사회 변화와 경제위기로 급격히 증가해 이제

는 하나의 주요 가족형태로 존재하는 맞벌이

부부를 고려하여 이들의 직장-가정갈등(WFC)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도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와 같이 기혼 근

로자들이 겪는 직장-가정갈등(WFC)은 문제음

주와 우울과 상관이 있으므로 가족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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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장-가족갈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미 마련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을 권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밖에도 기업의 가정친화프로그램 및 서비

스를 뒷받침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

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

째로는, 일반 기혼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가

정갈등(WFC)과 문제음주의 관계를 살펴본 것

이다. 그동안 국외에서는 직장-가정갈등(WFC)

과 문제음주의 관계에 대해 직장-가정갈등

(WFC)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Frone, et al.,

1997; Frone, et al., 1994; Grzywacz & Marks,

2000; Roos, Lahelma & Rahkonen, 2006). 국내에

서는 직장-가정갈등(WFC)과 문제음주와의 관

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당면하고 있

는 문제인 직장-가정갈등(WFC)과 이로 인한

문제음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직장-가정갈등(WFC)이 근로자

개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과 동시

에 문제음주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을 통해 기

혼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이것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 기혼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그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조사한 것이

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근로

자의 직장-가정갈등(WFC)과 문제음주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총 39개

의 작업장만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직의 제도 및 문화가 직장-가

정갈등(WF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직장-가정갈등(WFC)과 문

제음주가 근로자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중 우

울에 미치는 영향만 살펴보았다. 향후 직장-가

정갈등(WFC)과 문제음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개인의 문제와 가정 내 문제들에 대한 다

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직장-가정갈등(WFC)과 문

제음주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더불어 상관연구를

통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런 부적인 영향관계를 조절하는

여러 요인, 예를 들면, 근로자의 성격유형, 문

제해결능력, 스트레스관리방법 등의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관

련 변수들 간의 다양한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 기업복지프로그램에 관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문제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뿐만 아

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

갈 수 있는 원동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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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Married Worker's Work-Family Conflict

and Problem Drinking on Depression

Bo Ra Choi Su Jin Park Soo Chan Choi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impact of work-family conflict on depression among the

married workers and to examine mediation effect of problem drinking between the two variables. 344

married workers in Seoul and Gyonggi Province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results indicate that

work-family conflict was statistically influential on depression and problem drinking. And work-family

conflict implied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problem drinking, with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depression.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maltreatment of work-family conflict and problem drinking

would negatively impact on depression. Therefore, government and companies must launch and activate

family-friendly welfare programs and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s)services in order to increase the

overall mental health of the employees.

Key words : Married workers, Work-family conflict(WFC), problem drinking, Depression, EAPs


